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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주간이 빠르게 다
가오고 있고, 오푸스
데이의 정기 총회도
곧 열리게 될 것입니
다.

단장님이 "파스카 축제가 시
작되기 전, 예수님께서는 이
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
실 때가 다가온 것을 아셨습니
다.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
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
까지 사랑하셨다."(요한 13:1)



라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추천
하십니다.

2025-4-10

아버지 단장님 메시지 (2025년 4월 8
일).

4월 8일에 메시지

사랑하는 자녀 여러분, 예수님께서
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!

교황님의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하여
온 교회와 긴밀하게 일치하여 지속적
인 기도를 드립시다. 모든 교회는 로
마 교황님과 눈에 보이는 일치의 기
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3월말 사라고
사에서 열린 성 호세마리아의 사제
서품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
기쁨을 누렸습니다. 하느님께 감사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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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고 깊은 감사와 애정으로 아버지께
우리의 헌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
는 좋은 기회였습니다. 또한 저는 많
은 사람들을 그리고 특별히 많은 자
녀들을 만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.

성 주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
다. 교회의 전례상 특별히 부활절 성
삼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큰 일
치를 추구하는 주간입니다. 그것은
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일치입니다.
"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, 예수님
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
가실 때가 다가온 것을 아셨습니다.
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
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
다."(요한 13:1)라는 말씀을 묵상하는
데 결코 지치지 맙시다. 그분의 사랑
은 수세기를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의
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. 매년 성
주간에는 다양하고 많은 사도적 활동
이 펼쳐집니다. 그 중 하나가 로마의
UNIV입니다.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
함께 동행해야 합니다.



오푸스데이의 정기 총회도 곧 열리게
될 것입니다. 정기총회는 4월 23일부
터 5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남성
과 여성 두 파트로 나뉘어져 진행됩
니다.

예상대로 총평의회와 중앙자문위원
회의 자문단 임명이 이루어질 것입니
다. 또한 지역 실무 총회의 최근 결론
을 고려하여, 사도직을 촉진시키는
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.
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우리는 법령의
본문에 대한 제안을 최종적으로 검토
하여 교황청 승인을 받도록 할 것입
니다. 여러분 모두 기도로 함께 동참
해 주시길 바랍니다.

당신의 아버지가 깊은 애정으로 여러
분 모두를 축복합니다.

로마, 2025년 4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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